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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거리 도심지의 벽에 인종 

차별 낙서가 반복적으로 나타

나고 긁히는 것이 COVID-19

와 관련 지역 아시아 인들에 

대한 인종 차별 공격이 가중

시키는 것이라고 인권운동가

들이 우려하고 있다.

지난 수요일 오전 3시 30 

분경, 검정색 옷과 마스크

를 쓴 세 사람이 1011 6 Ave 

SW 소재 중국총영사관 앞 붉

은 벽돌 벽에 검은 색 스프레

이 페인트로 “중국 바이러스”

를 비난하는 말이 담긴 낙서

를 남겼다. 

 

시 경찰은 감시 비디오를 

통해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

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.   지난

주 19 일 처음으로 건물에 칠

해진 뒤 이번이 두 번째라고 

경찰은 말했다.

지난 주말 Crowchild Trail

을 따라 설치된 옹벽 3 곳 이

상의 지점에 페인트 된 비슷

한 낙서 스프레이가 있었다. 

이곳은 캘거리 대학교와 인접

한 곳이다.

지난 4월중순 말레이지아

인 로잘린드 강(Kang)은 캘

거리 NW 슈퍼마켓에서 갑자

기 인종 차별적인 폭언을 당

했다. 그 괴한이 달아난 뒤 너

무 놀란 그에게 마켓 직원이 

자신의 차량까지 에스코트해

주었다. 

"과거에는 가끔 차에서 고

함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지

만 이번 경우는 인종 차별이

란 것을 바로 느겼다." 고 강은 

강조했다.

캘거리에서 12살짜리 동양

인이 인종혐오 발언을 듣고 

무서워 우는 경우도 발생했고  

동양인의 정원을 일부러 짓밟

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.

더 홈즈 판사는 “멍 부회장의 

범죄 혐의가 사실상 사기 행

위”라며 “이는 캐나다에서도 

범죄에 해당하므로 ‘이중 범

죄(Double Criminality)’ 요건

에 부합한다”고 밝혔다.

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

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

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당

사자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

도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

요건이다.

앞서 멍 부회장 변호인 측

은 “캐나다는 미국의 이란에 

대한 제재 관련 법안이 없어 

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

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

다”고 주장하면서 멍 부회

장의 석방을 요구해왔다. 이

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캐나

다의 이란 제재 법안의 유무

와 상관없이 멍 부회장의 행

위가 사기이며 이는 캐나다에

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

해왔다.

이에 관해 홈즈 판사는 “멍 

부회장 측의 이중 범죄에 관

한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 

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 

방면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

무 이행 능력을 심각하게 제

한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대만 중앙통신사는 “캐나

다 대법원의 판결이 멍 부회

장을 즉각 미국에 인도하는 

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멍 

부회장과 변호인 측에 큰 실

망을 안겨줬다”라면서 “중국

에 보복적으로 구속된 마이클 

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스 두 

사람의 앞날이 암울해질 뿐만 

아니라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

가 더 악화할 것”이라고 평가

했다.

캐나다 주택공사 (Cana-

da Mortgage and Housing 

Corp)는 올해 주택 가격과 판

매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보

이고 2022년 말까지는 여전

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

밝혔다.

CMHC의 시장 전망에 따

르면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

2021 년 중반까지 주택 가격

이 석유 생산 지역을 중심으

로 9 ~ 18 %, 심지어 25 %까

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

것이다.

유가 급락을 포함한 

COVID-19의 경제 충격이 

시장을 강타하면서 올해 주

택 가격 하락은 “역사적 불

황”으로 불릴 것이라고 한다. 

CMHC는 그러나 주택 판매

가 올해 COVID 이전 수준에

서 19 ~ 29 % 감소하지만 올

해 말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

라고 밝혔다.

주택 건설에도 영향을 미

치며 내년에 반등하기 전 

COVID-19 이전 수준과 비

교하여 주택건설이 올해 50 

~ 75 % 감소 할 것으로 예상

된다.

한편 CREA ( Canadian 

Real Estate Association )는 

캐나다의 4월 주택판매가 지

난해 동월에 비해 57.6%나 감

소하여 1984년 이후 최악을 

기록했다고 밝혔다.

·대상: 고등학생/영재학교 (GATE) 학생 환영

·수업방법: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

· 교사 경력:

-PhD in Electrical Engineering, U of C

-고등학교 수학 ∙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

-고등학생,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

그동안 석방 여부로 관심

을 끌었던 멍완저우(孟晚舟) 

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

계속 재판을 받는다.

28일 프랑스 공영 라디오 

방송 RFI에 따르면 27일(현지 

시각) 캐나다 대법원은 멍 부

회장의 미국 인도 여부와 관

련한 재판에서 멍 부회장의 

행위가 캐나다에서도 범죄에 

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

이날 재판부의 판결 이후 

법정에 나타난 멍 부회장은 

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

으로 알려졌다. 이 판결로 멍 

부회장은 범죄인 인도 재판

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

처하게 돼 중국이 강력하게 

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대만 중앙통신사(中央社)

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브리

티시 컬럼비아 주 대법원 헤


